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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2017-19년 4월에 민주노총 조합원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며,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증감현황, 순증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1차 자료는 

2017년 이후 가맹․산하조직이 발간한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조직현황임. 

 - 둘째,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가맹․산하조직을 통해 2017년 이후 설립(가입)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배포․수거하여 정책연구원이 신규 조직 특성을 분석

한 결과임.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조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조합원 수는 1,014,845명으로 2017년 1월 796,874명보다 217,971명(27.4%) 증가하

였음.

 - 공공운수노조가 220,626명으로 민주노총 최대 노조이며, 2017년 1월 이후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도 50,404명(29.6%) 늘어난 공공운수노조임. 민주일반연맹

(22,512명), 공무원노조(9,648명)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이 최소한 82,564명으로 전

체 신규 조합원 수(217,971명) 대비 37.9%에 이름. 그 이외의 산별 조직에 가입한 공

공부문 조합원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촛불 투쟁’ 이전에 결성한 노조를 제외한 뒤, 민주노총 순증 인원을 

154,926명으로 추정하며, 이는 기존 노조가 조직한 76,500명(49.4%)과 신규 노조(지

부, 지회, 분회)가 결성한 78,426명(50.6%)으로 구성됨. 

❍ 민주노총이 가맹·산하조직에 2019년 3월에 조사표를 발송하여 수거한 신규 조직현황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이 밝힌 전체 신규 조직 수 765개 중에서 조사에 응한 조직이 

249개로 조직 수 기준 수거율이 32.5%임. 신규 조직에 속한 조합원 수를 78,426명으

로 추정할 때, 설문조사에 응한 신규 조직 조합원 수는 46,363명으로 조사되어 조합

원 수 기준 수거율이 59.1%임.

 - 이번 조사 결과, 249개 사업장에서 46,363명이 조직화되어 평균 조합원 수는 186명이

며, 노조 조직형태는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41,192명(88.8%), 기업별 노조가 

3,337명(7.2%), 지역(일반)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1,834명(4.0%)임. 

  ․ 평균 조합원 수가 제조건설 조합원은 237명이며, 공공부문이 93명, 사무서비스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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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지역본부가 324명임. 

  ․ 조합원 수 규모로 볼 때, 300인 미만을 조직한 사업장의 조합원이 15,856명(34.2%), 

300인 이상 조직된 사업장 조합원이 30,504명(65.8%)임. 

  ․ 복수노조 상황에 놓인 조합원이 18,067명(42.3%), 단일노조 소속 조합원이 24,671명

(57.7%)임. 

  ․ 조합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15,862명(37.3%), 비정규

직 노조 조합원이 14,838명(34.9%),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조직에 있는 조합

원이 11,786명(27.7%)임. 

  ․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243명(38.1%)이며,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413명

(38.5%)으로 비슷함. 

  ․ 조합원 평균 연령이 40세 미만인 조직 소속이 18,490명(60.2%), 40세 이상 조직 소속

이 12,203명(39.8%)임. 40대 미만 사업장의 평균 조합원 수가 377명인 데 비해, 40대 

이상 사업장은 165명으로 중장년 사업장에서 소규모 조직화가 더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음. 

  ․ 단일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20,542명(53.5%), 다수 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17,875명(46.5%)임. 

 - 노조를 결성한 이유를 물은 결과, 2017년 1월 이후 신규 사업장 조직화의 동기는 

임금(22.2%), 고용불안(19.0%), 직장내 괴롭힘․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15.9%), 정규직 전환(10.3%), 주52시간 상한제에 따른 불이익 등 노동시간 문제

(6.3%) 순으로 나타났음. 

 - 신규 조직화의 경로와 관련하여 노조 직접방문과 전화상담(42.1%), 지인소개(18.9%)가 

가장 비중이 높은 2대 요인으로 나타났음.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2%이며, 제조건설이 72.5%이고 사무전문서비스분야가 55.1%로 낮음. 

  ․ 노조 조직형태별로 구분할 때, 산별․지역(일반)노조 소속 사업장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

률이 66.2%인 반면, 기업별노조가 37.5%로 낮은 편임.

  ․ 복수노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46.2%)보다 단일노조 사업장

(67.0%)의 단체협약 체결률이 높음.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

하였다는 사업장(5.6%)보다 파업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94.4%)가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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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 분석 배경과 목적
❍ 이 보고서의 목적은 2017-19년에 민주노총 조합원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노동조

합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데 있음.

 -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들불처럼 조직화된 시기는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때

부터 1989년까지이며, 대투쟁 직전인 1987년 6월 30일 단위노조 수는 2,725개였으나 

1989년 7,861개로 5,136개(253.6%)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조합원 수는 1,050,201명에

서 1,932,415명으로 882,214명(84.0%) 증가하였음2). 

 - 노동자 대투쟁 직전인 1987년 6월 30일에 노조 조직률은 15.7%였으나 1989년에 19.8%

까지 상승한 뒤 계속해서 하락하여 2010년 9.8%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 10.7%에 이르

고 있음.

 -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로 떨어진 2004년 이후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근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100만명 

시대를 선포하였음. 

 -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경험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점차 정년퇴직하고, 산업

구조와 기술변화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근 조직화 추

이와 동기,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조직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

2) 분석 자료와 내용
❍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증감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17년 이후 가맹․산

하조직이 발간한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조직현황 자료이며,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일일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 보고서는 전체 조합

원 증감현황, 산별노조(연맹)별 조합원 증감현황, 2017년 이후 순증감 효과를 살펴보

았음.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등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분석 결과를 최종 수정하였음. 

1)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의 연구과제 ‘2017-19년 민주노총 신규 조합원 조직현황과 시사점(가칭)’

의 일부이며,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미조직전략조직실의 곽이경․백선영․안진 국장,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장귀연 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에게 감사드린다.
2) 고용노동부(2018), 「2017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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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증감 효과는 전체 증가 인원에서 2017년 이전에 설립하여 활동하다가 2017년 이

후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직의 조합원을 제외하여 얻은 결과임.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가맹․산하조직을 통해 2017년 이후 설립(가입)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배포․수거하여 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

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설립(가입)연도, 복수노조, 조합원 수, 조직형태, 원하청 관

계, 고용형태, 산업, 직업, 노동조합 가입 동기와 경로, 최초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파

업 여부를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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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19년 민주노총 조합원 증감 현황

1) 전체 증감 현황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조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조합원 수는 

1,014,845명으로 2017년 1월 796,874명보다 217,971명(27.4%) 증가하였음.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과 정책연구원이 가맹․산하조직의 조합원 현황자료를 수집

하여 보정한 뒤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에 796,874명에서 71,075명(8.9%) 늘어나 

2018년 1월에 867,949명이 되었으며 146,896명(16.9%) 증가하여 2019년 4월 말 

1,014,845명이 되었음.

  ․ 2017년 1월, 2018년 1월 자료를 보정하는 이유는 건설산업연맹이 의무금 납부 기준으

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다가 2019년부터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인원을 보고하는 방식

으로 조합원 수 집계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보정 이전의 2017년, 2018

년 자료는 건설산업연맹의 조합원 수가 실제보다 누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조합원 수 보정 이전의 원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수는 2017년 1

월에 730,191명에서 71,075명(9.7%) 늘어나 2018년 1월에 801,266명이 되었으며, 

213,579명(26.7%) 늘어나 2019년 4월에 1,014,845명임. 

<표 1> 2017-19년 민주노총 조합원 현황, 증감 인원, 증감률
조합원 수(명) 증감 인원(명) 증감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17

-18년

2018

-19년

2017

-19년

2017

-18년

2018

-19년

2017

-19년

민주노총* 796,874 867,949 1,014,845 71,075 146,896 217,971    8.9    16.9    27.4 

 (보정 이전)   730,191 801,266 1,014,845 71,075 213,579 284,654  9.7  26.7  39.0 

 산별노조(연맹)* 780,186 860,638 1,006,167  80,452 145,529 225,981    10.3    16.9   22.5 

 (보정 이전) 713,503 793,955 1,006,167 80,452 212,212 292,664  11.3 26.7 41.0 

 지역본부  16,688 7,311 8,678 -9,377  1,367 -8,010 -56.2  18.7 -48.0 

주 : *는 증감 인원과 증감률은 2017년, 2018년 건설산업연맹에서 누락된 조합원 수(66,683명)를 반영하였으며, 보정 

이전 자료도 병기함. 

자료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자료집,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현황자료(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4월). 

❍ 2019년 4월 현재, 산별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수가 1,006,167명으로 2017년보다 

225,981명(22.5%) 증가하였고, 지역본부 소속이 8,678명으로 2017년보다 8,0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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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감소하였음. 

 - 민주노총 조합원은 16개 산별노조(연맹)와 16개 지역본부 소속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으로 구성되며, 지역본부로 가입한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하면서 지

역본부 조합원 수가 감소함. 

 - 산별노조(연맹) 소속 조합원은 2017년 1월 780,186명에서 80,452명(10.3%) 늘어나 

2018년 1월에 860,638명이 되었으며, 2019년 4월에 전년 대비 145,529명(16.9%) 늘어

나 1,006,167명임. 

 -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은 2017년 1월 16,688명에서 9,377명(-56.2%) 감소하여 2018년 

1월에 7,311명이며, 2019년 4월에 전년 대비 1,367명(18.7%) 늘어나 8,678명임. 

  ·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하조직인 지역본부에 직접 가입한 노조들에게 상급단체를 산별

노조(연맹)로 변경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산별노조 체제를 강화함. 

2) 산별노조(연맹)별 조합원 증감 현황
❍ 2019년 4월, 공공운수노조가 220,626명으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으며, 2017년 1월 이

후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도 50,404명(29.6%) 늘어난 공공운수노조임. 

 - 2017년 1월 이후 조합원 증감현황을 볼 때, 공공운수노조(50,404명) 다음으로 사무금

융연맹(39,025명), 건설산업연맹(30,260명), 금속노조(25,732명), 민주일반연맹(22,512

명), 보건의료노조(21,538명), 서비스연맹(16,172명), 공무원노조(9,648명), 화학섬

유연맹(9,619명), 대학노조(2,677명), 언론노조(1,819명), 정보경제연맹(1,514명), 

비정규교수노조(83명), 교수노조(53명) 순이며, 여성연맹(-869명)과 전교조(-4,206

명), 지역본부(-8,010명)에서 감소하였음. 

 - 2017년 1월 이후 조합원 증감률을 볼 때, 민주일반연맹(141.8%)이 가장 상승하였으

며, 사무금융연맹(130.5%), 화학섬유연맹(50.6%), 보건의료노조(48.1%), 대학노조

(44.5%), 정보경제연맹(33.5%), 공공운수노조(29.6%), 건설산업연맹(27.0%), 서비스

연맹(24.6%), 금속노조(16.6%), 교수노조(14.4%), 언론노조(14.4%), 공무원노조

(11.2%), 비정규교수노조(4.6%), 전교조(-8.0%), 여성연맹(-22.7%), 지역본부

(-48.0%) 순서임. 

 - 2017년 1월 이후 증가한 조합원 217,971명의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공공운수노조

(23.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무금융연맹(17.9%), 건설산업연맹(13.9%), 

금속노조(23.1%), 민주일반연맹(10.3%), 보건의료노조(9.9%), 서비스연맹(7.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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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노조(4.4%), 화학섬유연맹(4.4%), 대학노조(1.2%), 언론노조(0.8%), 정보경제연

맹(0.7%), 비정규교수노조(0.0%), 교수노조(0.0%) 순으로 나타났음3). 

<표 2> 2017-19년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조합원 현황, 증감 인원, 증감률
조합원수(명) 증감인원(명) 증감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17

-18년

2018

-19년

2017

-19년

2017

-18년

2018

-19년

2017

-19년

민주노총 796,874 867,949 1,014,845 71,075 146,896 217,971    8.9    16.9    27.4 

건설산업연맹* 112,023 117,003 142,283 4,980  25,280  30,260     4.4   21.6   27.0 

공공운수노조 170,222 190,655 220,626 20,433 31,971 50,404   12.0     16.8   29.6

공무원노조  86,300  86,300 95,948 0 9,648 9,648    -  11.2    11.2 

교수노조 367 399 420 32 21 53   8.7    5.3    14.4 

금속노조 154,568 174,033 180,300 19,465 6,267 25,732  12.6 3.6 16.6 

대학노조 6,009 7,014 8,686 1,005 1,672 2,677  16.7  23.8    44.5 

민주일반연맹  15,872  25,721 38,384 9,849 12,663 22,512   62.1  49.2   141.8 

보건의료노조  44,750  57,339 66,288 12,589 8,949 21,538    28.1   15.6 48.1 

비정규교수노조 1,786 1,792 1,869 6 77 83   0.3   4.3 4.6 

사무금융연맹  29,896  30,751 68,921 855 38,170 39,025    2.9  124.1  130.5 

서비스연맹  65,775  71,201 81,947 5,426 10,746 16,172    8.2   15.1    24.6 

언론노조  12,641  13,100 14,460 459 1,360 1,819   3.6  10.4    14.4 

여성연맹 3,822 3,909 2,953 87 -956 -869    2.3 -24.5 -22.7 

전교조 52,634 51,365 48,428 -1,269 -2,937 -4,206 -2.4 -5.7 -8.0

정보경제연맹 4,526 5,500 6,040 974 540 1,514   21.5   9.8    33.5 

화학섬유연맹  18,995  24,556 28,614 5,561 4,058 9,619    29.3  16.5    50.6 

지역본부  16,688 7,311 8,678 -9,377 1,367 -8,010 -56.2   18.7 -48.0 

주 : 2019년 4월 건설산업연맹 조합원 수 142,283명은 전년도까지 집계하지 않았던 등록 조합원 수 66,683명이 

포함된 것으로 본 보고서는 2017년, 2018년 자료에도 이를 반영하여 조합원 수를 계산함.

자료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현황자료(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4월). 

3) 조합원 수가 감소한 여성연맹, 전교조, 지역본부 비중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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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7-19년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조합원 증감 인원(단위 : 명)

자료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현황자료(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4월). 

3) 민주노총 조합원 순증 인원

❍ 이 연구의 목적이 2017년 1월 이후 신규 조직화에 따른 조합원 수 증감현황 분석인 

만큼, 순증 인원을 154,926명으로 추정하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촛불 투쟁’ 이후 조합원 순증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연구진은 2017년 1월 이후 민주

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수 중에서 2017년 1월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상급단체를 민주

노총으로 변경한 조직의 조합원 수는 제외함. 

 ․ 예를 들어, 금속노조의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금융연맹의 사무금융노조, 민주일반연

맹 소속 공공연대는 순증 인원에서 제외함.

 - 다만, 과거에 노조 활동이 휴면 상태였다가 2017년 1월 이후 활성화되면서 재조직화

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한 경우는 포함하였음. 

 -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속이었다가 산별노조(연맹)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인원의 경우 

순증 인원에서 제외해야 하나, 이번 조사 범주에 포함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둠.

❍ 민주노총 순증 인원 154,926명은 기존 노조가 조직한 76,500명(49.4%)과 신규 노조

(지부, 지회, 분회)를 통해 조직화된 78,426명(50.6%)으로 구성됨. 

 - 2017년 1월 이후 새로 조직된 사업장의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가 22,998명으로 가장 

많고, 금속노조(13,027명), 보건의료노조(9,296명), 화학섬유연맹(8,723명), 서비스연

맹(7,847명)이 조합원 확대 5대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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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노조를 통해 조직된 인원은 대체로 산별․지역․일반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의 지

역, 직종, 업종 조직에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음.

 - 기존 노조의 조합원 증가의 원인은 이 보고서가 관심을 둔 주제는 아니지만, 후속 연

구과제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산별노조(연맹)가 그동

안 전개했던 전략조직화 사업이 정치적 기회구조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조응하여 

일정한 성과를 보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17년 이전까지 단위 사업장이 

조직화 현황을 산별노조(연맹)나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 상급단체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으면서 신규 노조(지부, 지회, 분회)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표 3> 2017-19년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신규 조합원 순증 현황 추정(단위 : 명)
증감 인원

기존노조

(지부, 지회, 

분회)

신규노조

(지부, 지회, 

분회)

순 증감 인원

기존노조

(지부, 지회, 

분회)

신규노조

(지부, 지회, 

분회)

민주노총 217,971 86,279 131,692 154,926 76,500 78,426

건설산업연맹 30,260 28,487 1,773  30,260 28,487 1,773

공공운수노조 50,404 27,406 22,998 50,404 27,406 22,998

공무원노조 9,648 6,393 3,255 9,648 6,393 3,255

교수노조 53 53 0 53 53 0

금속노조 25,732 -90 25,822 12,937 -90 13,027

대학노조 2,677 1,383 1,294 2,677 1,383 1,294

민주일반연맹 22,512 9,779 12,733 4,833 0 4,833

보건의료노조 21,538 12,242 9,296 21,538 12,242 9,296

비정규교수노조 83 -7 90 83 -7 90

사무금융연맹 39,025 4,201 34,824 6,454 4,201 2,253

서비스연맹 16,172 8,325 7,847 16,172 8,325 7,847

언론노조 1,819 1,109 710 1,819 1,109 710

여성연맹 -869 -1,145 276 -869 -1,145 276

전교조 -4,206 -4,206 0 -4,206 -4,206 0

정보경제연맹 1,514 1,287 227 1,514 1,287 227

화학섬유연맹 9,619 896 8,723 9,619 896 8,723

지역본부 -8,010 -9,834 1,824 -8,010 -9,834 1,824

주 : 증감 인원은 2017년 1월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수이며, 순증감인원은 2017년 1월 이전에 설립하

여 가입한 사례를 제외한 결과임. 

자료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현황자료(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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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조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민주노총은 ‘촛불 투쟁’ 이후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조직화 전략

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 대상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2017년 1월 이후 기존 산별노조(연맹)나 지역본

부에 가입하거나 새로 결성한 조직 단위(노조, 지부, 지회, 분회 등)

 - 조사 기간 : 2019년 3-5월

 - 조사 시점 : 2019년 4월 말 상황

 - 조사 내용 : 설립연도, 복수노조, 조합원 수, 조직형태, 원하청 관계, 고용형태, 산업, 

직업, 노동조합 가입 동기와 경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 조사 방법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2019년 3월 8일 구조화된 조사표를 가맹·

산하조직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음. 이후 가맹·산하조직이 각 신규 사업장에 조사표를 

배포한 뒤 5월 말까지 회수하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분석하였음. 

2) 조사 결과 
가. 수거율

❍ 이번 조사에 12개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2곳)가 응하였으며, 설문조사 수거율은 

조직 수 대비 32.5%, 조합원 수 대비 59.1%에 이르고 있음. 

 -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이 밝힌 전체 신규 조직 수 765개 중에서 조사에 응한 조직

이 249개로 조직 수 기준 수거율이 32.5%임. 

 - 신규 조직에 속한 조합원 수를 78,426명으로 추정할 때, 설문조사에 응한 조합원 수

는 46,363명으로 조사되어 수거율이 59.1%임.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설문조사 수거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섬유

연맹, 비제조업 중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응답률이 가장 높음(<표 4> 참조).

 - 조합원 수 기준으로 볼 때, 신규 사업장이 전수조사된 곳은 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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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여성연맹, 정보경제연맹임. 

 - 전수조사에 미달하나 조합원 수 기준으로 화학섬유연맹(97.3%), 언론노조(98.5%), 대

학노조(95.8%), 서비스연맹(94.5%)이 90% 이상 수거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29.0%, 

금속노조는 48.5% 수거율을 보임. 

  ․ 민주노총 조합원 순증 인원 중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최대 규모이지만, 다른 조직보다 

설문조사에 반영된 비중이 낮은 편임. 

<표 4> 설문조사 수거 현황(단위 : 개, 명, %)
신규 조직 조합원 조사표 수거 현황 조합원 수 대비

수거율조직 수 조합원 수 사업장 수 조합원 수

민주노총 765 78,426 249 46,363 59.1

건설산업연맹 9 1,773 9 1,773 100.0

공공운수노조 283 22,998 67 6,666 29.0

공무원노조 9 3,255 0 0 0.0

교수노조 0 0 0 0 0.0

금속노조 106 13,027 29 6,319 48.5

대학노조 19 1,294 19 1,240 95.8

민주일반연맹 195 4,833 0 0 0.0

보건의료노조 39 9,296 39 9,296 100.0

비정규교수노조 1 90 1 90 100.0

사무금융연맹 7 2,253 7 2,253 100.0

서비스연맹 31 7,847 24 7,412 94.5

언론노조 6 710 6 699 98.5

여성연맹 8 276 8 276 100.0

전교조 0 0 - 0 0.0

정보경제연맹 3 227 3 227 100.0

화학섬유연맹 43 8,723 32 8,491 97.3

지역본부 6 1,824 5 1,621 88.9

❍ 신규 사업장 평균 조합원 수(103명)보다 이 조사 결과에의 조합원 수(186명)가 더 많

다는 점에서, 조사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조직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규 조직

의 평균 조합원 수는 103명이며, 이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186명(=46,363÷249)임. 

 - 반면, 이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조직의 경우 평균 62명(=32,063-516)인 만큼 전

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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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평균 조합원 수(단위 : 개, 명)
조직 수 조합원 수 평균 조합원 수

전체 신규 사업장 현황 765 78,426 103

실태조사 참가 조직 249 46,363 186

실태조사 미참가 조직 516 32,063 62

나. 조합원 특성

❍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의 조합원 특성은 <표 6>, <표 7>과 같으며, 세부 사항은 다

음과 같음. 

 - 이번 조사에서 남성 조합원이 15,358명(58.4%), 여성이 10,941명(41.6%)으로 조사됐

음.

 - 실태조사 결과, 제조건설 부문이 10,941명(35.8%), 공공부문(공공운수노조와 여성연

맹)이 6,942명(15.0%), 사무서비스 21,217(45.8%), 지역본부 1,621명(3.5%)임.

  ․ 가맹․산하 조직별 신규 조직별 조합원 수와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건설산업연맹이 

1,773명(3.8%), 공공운수노조가 6,666명(14.4%), 금속노조 6,319명(13.6%), 대학노

조 1,240명(2.7%), 보건의료노조 9,296명(20.1%), 비정규교수노조 90명(0.2%), 사무

금융연맹 2,253명(4.9%), 서비스연맹 7,412명(16.0%), 언론노조 699명(1.5%), 여성

연맹 276명(0.6%), 화학섬유연맹 8,491명(18.3%), 정보경제연맹 227명(0.5%), 지역

본부 1,621명(3.5%)으로 나타났음. 

  ․ 평균 조합원 수가 제조건설 조합원은 237명이며, 공공부문이 93명, 사무서비스가 

214명, 지역본부가 324명임. 

 - 노조 조직형태는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41,192명(88.8%), 기업별 노조가 

3,337명(7.2%), 지역(일반)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1,834명(4.0%)을 차지함. 

 - 설립(가입)연도는 2016년 이전이 892명(1.9%)이며4), 2017년 16,125명(34.9%), 

2018년이 26,016명(56.4%), 2019년이 3,110명(6.7%)임. 

 - 조합원 수 규모로 볼 때, 300인 미만을 조직한 사업장 조합원이 15,856명(34.2%), 

300인 이상 조직된 사업장 조합원이 30,507명(65.8%)임. 

 - 복수노조 상황에 놓인 조합원이 18,067명(42.3%), 단일노조 소속 조합원이 24,671명

(57.7%)임. 

  ․ 복수노조 사업장은 평균 조합원 수가 254명, 단일노조 소속은 평균 156명으로 나타

4) 과거에 휴면 상태이거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 아니었으나 2017년 1월 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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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음.

 - 조합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으로만 조직된 경우가 15,862명(37.3%),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14,838명(34.9%),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조직에 있

는 조합원이 11,786명(27.7%)임. 

  ․ 정규직만으로 조직화된 경우 평균 조합원 수가 196명, 비정규직만으로 조직화에 성공

한 경우 175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조직한 경우 287명으로 나타났음. 

 -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243명(38.1%)이며,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413명

(38.5%), 원하청 관계와 무관한 독립법인이 9,122명(20.2%), 기타 1,433명(3.2%)임.

  ․ 사업장이 원청업체라고 응답한 조직의 평균 조합원 수가 167명인 반면에, 하청업체라

고 응답한 경우가 198명으로 더 많음.

 - 평균 연령이 40세 미만인 조직의 조합원이 18,490명(60.2%), 40세 이상 조직 소속이 

12,203명(39.8%)임. 

  ․ 조합원 평균 연령이 20대인 조직 소속이 804명(2.6%), 30대가 17,686명(57.6%), 40

대가 8,566명(27.9%), 50대 이상이 3,637명(11.8%)임. 

  ․ 평균 연령 40대 미만 사업장 평균 조합원 수가 377명인 데 비해, 40대 이상 사업장

은 165명으로 중장년 사업장에서 소규모 조직화가 더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음. 

 - 산업별로 1-2차 산업 소속 조합원이 9,960명(21.5%), 3차 산업 소속이 36,403명

(78.5%)으로 나타나 제조업보다 공공부문과 서비스산업 조직화라는 특징을 보임. 

  ․ 농림어업, 광업 8명(0.0%), 제조업 9,952명(2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77명(1.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3명(0.7%), 건설업 

1,788명(4.0%), 도소매업 220명(0.5%), 운수업 2,990명(6.8%), 숙박 및 음식점업 128

명(0.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638명(15.0%), 금융 및 보험업 

1,733명(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58명(6.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2,212명(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43명(2.4%), 교

육서비스업 913명(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262명(25.5%), 예술, 스포

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3명(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21명(2.1%)임. 

 - 단일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20,542명(53.5%), 다수 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17,875명(46.5%)임. 

  ․ 생산직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조합원은 8,328명(22.2%), 사무전문서비스직(비생산직) 

노조 조합원은 22,288명(59.5%), 생산직과 비생산직을 포괄하는 조직의 조합원은 

6,873명(18.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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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직만으로 조직화된 경우 평균 조합원 수가 149명, 사무전문서비스직의 경우 314

명, 생산직과 사무전문서비스직이 공동으로 조직한 경우 215명으로 나타났음. 

<표 6> 응답조직 특성1(단위 : 개, 명, %)
응답 조직 조합원 평균 

조합원수수(개) 비중(%) 인원(명) 비중(%)

성별 남자 136 56.9 15,358 58.4 113 

여자 103 43.1 10,941 41.6  106 

조직 구분 1 제조건설 70 28.1   16,583 35.8  237 

공공부문 75 30.1    6,942 15.0    93 

사무서비스 99 39.8   21,217 45.8  214 

지역본부 5 2.0    1,621 3.5  324 

조직 구분 2 건설산업연맹 9 3.6    1,773 3.8  197 

공공운수노조 67 26.9    6,666 14.4    99 

금속노조 29 11.6    6,319 13.6  218 

대학노조 19 7.6    1,240 2.7    65 

보건의료노조 39 15.7    9,296 20.1  238 

비정규교수노조 1 0.4     90 0.2    90 

사무금융연맹 7 2.8    2,253 4.9  322 

서비스연맹 24 9.6    7,412 16.0  309 

언론노조 6 2.4 699 1.5  117 

여성연맹 8 3.2 276 0.6    35 

화학섬유노조 32 12.9    8,491 18.3 265 

정보경제연맹 3 1.2 227 0.5    76 

지역본부 직가입 5 2.0    1,621 3.5  324 

노동조합 기업별노조 20 8.0 3,337 7.2  167 

조직형태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분회 218 87.6  41,192 88.8  189 

지역(일반)노조의 지부/지회/분회 11 4.4 1,834 4.0  167 

설립연도 2016년 이전(2017년 이후 가입) 5 2.0  892 1.9  178 

(가입연도) 2017년 75 30.4 16,125 34.9  215 

2018년 133 53.8 26,016 56.4  196 

2019년 34 13.8 3,110 6.7    91 

조합원 규모 300인 미만 200 93.3  15,856 34.2    79 

300인 이상 40 16.7  30,507 65.8  763 

복수노조 복수노조 71 31.0 18,067 42.3  254 

단일노조 158 69.0 24,671 57.7  156 

고용형태 정규직 조직 81 39.1  15,862 37.3  196 

비정규직 조직 85 41.1  14,838 34.9  175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합 조직 41 19.8  11,786 27.7  287 

주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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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응답조직 특성2(단위 : 개, 명, %)
응답조직 조합원 평균 

조합원수조직수 비중 인원 비중

원하청 관계 원청 103 42.6 17,243 38.1 167 

하청 88 36.4 17,413 38.5 198 

원하청 관계가 없는 독립법인 47 19.4 9,122 20.2 194 

기타 4 1.7 1,433 3.2 358 

평균연령1 40세 미만 사업장 49 39.8 18,490 60.2 377 

40세 이상 사업장 74 60.2 12,203  39.8 165 

평균연령2 20대 이하 사업장 3 2.4 804 2.6 268 

30대 사업장 46 37.4 17,686 57.6 384 

40대 사업장 44 35.8  8,566 27.9 195 

50대 이상 사업장 30 24.4  3,637 11.8 121 

산업1 1-2차 산업 53 21.3 9,960 21.5 188 

3차 산업 196 78.7 36,403 78.5 186 

산업2 농림어업, 광업 1 0.4    8 0.0    8 

제조업 52 22.4 9,952 22.5 19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1.3  677 1.5 226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3.0  323 0.7   46 

건설업 10 4.3 1,788 4.0 179 

도소매업 2 0.9   220 0.5 110 

운수업 17 7.3 2,990 6.8 176 

숙박 및 음식점업 4 1.7   128 0.3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5.2 6,638 15.0 553 

금융 및 보험업 5 2.2 1,733 3.9 3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6.5 2,758 6.2 18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13.8 2,212 5.0   6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3.9 1,043 2.4 116 

교육서비스업 10 4.3   913 2.1   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18.5 11,262 25.5 2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3.0   663 1.5   9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1.3  921 2.1 307 

직종1 단일 직종 89 53.6 20,542 53.5 231 

다수 직종 77 46.4 17,875 46.5 232 

직종2 생산직 56 35.2 8,328 22.2 149 

사무직 71 44.7 22,288 59.5 314 

생산직 + 사무직 32 20.1 6,873  18.3 215 

주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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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화 동기

❍ 노조 결성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 응답), 2017년 1월 이후 신규 사업장 조직화의 3대 

원인은 임금(22.2%), 고용불안(19.0%), 직장내 괴롭힘․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15.9%)로 나타났음. 

 - 정규직 전환(10.3%)의 경우 공공부문 노조 결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주52시간 상한제에 따른 불이익 등 노동시간 문제(6.3%), 상여금이나 식대

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 조정 문제(3.2%)가 제기되었음. 

[그림 2] 2017년 이후 신규노조 조직화 동기(단위 : %) 

주 : 무응답 제외. 

<표 8> 2017년 이후 신규노조 조직화 요인(복수 응답)(단위 : 개, %)
응답 조직 수(개) 비중(%)

전체 252 100.0

임금 56 22.2 

고용불안 48 19.0 

부당대우(직장내 괴롭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40 15.9 

노동조건 저하(불이익변경) 36 14.3 

정규직전환 26 10.3 

기타 22   8.7 

노동시간 16   6.3 

최저임금 8   3.2 

주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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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임금․최저임금 문제(31.8%)가 노조 결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기업별노조

가 산별노조보다 고용불안(33.3%)이 더 높고, 하청노조가 원청노조보다 노동조건․노동

시간 저하 문제에 노출되어 노조 결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300인 미만 조직의 경우 임금․최저임금 문제(33.3%), 300인 이상의 경우 고용불안

(27.7%)과 노동조건․노동시간 문제(27.7%)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생산직은 임금․최저임금 문제(36.2%), 비생산직인 사무․서비스직은 노동조건․노동시간 

문제(30.6%)가 상대적으로 조직화에 더 중요한 동기로 보임. 

 

<표 9> 조직 특성별 조직화 요인(단위 : 개, %)
응답 조직 조합원

임금/

․최저임금

고용

불안

부당

대우

노동시간/ 

노동조건

임금/

․최저임금

고용

불안

부당

대우

노동시간/ 

노동조건

전체 61 48 34 49 31.8   25.0  17.7  25.5 

조직 제조건설 17 17 9 17 28.3   28.3  15.0 28.3 

구분 공공부문* 3 1 3 1 37.5  12.5  37.5  12.5 

사무서비스 38 29 20 27 33.3   25.4   17.5   23.7 

지역본부 3 1 2 4 30.0 10.0   20.0   40.0 

노조 기업별노조 5 8 4 7 20.8   33.3   16.7  29.2 

조직형태 산별․지역․일반노조 56 40 30 42   33.3 23.8   17.9   25.0 

복수 복수노조 21 11 11 14  36.8 19.3 19.3 24.6 

노조 단일노조 39 36 23 34   29.5 27.3 17.4 25.8 

조합원 300인 미만 44 32 23 33 33.3 24.2  17.4  25.0 

규모 300인 이상 12 13 9 13 25.5   27.7   19.1   27.7 

고용형태 정규직 조직 25 22 18 22 28.7   25.3  20.7  25.3 

비정규직 조직 17 11 8 11 36.2  23.4  17.0  23.4 

정규직+비정규직 18 15 8 15 32.1   26.8  14.3  26.8 

원하청 원청 21 19 14 18  29.2 26.4 19.4 25.0 

관계 하청 17 11 9 16  32.1 20.8 17.0 30.2 

원하청관계없음 21 15 8 14  36.2 25.9 13.8 24.1 

평균연령 40세 미만 18 17 14 15  28.1 26.6 21.9 23.4 

40세 이상 27 18 11 16  37.5 25.0 15.3 22.2 

산업1 1-2차 산업 17 12 8 13  34.0 24.0 16.0 26.0 

3차 산업 44 36 26 36  31.0 25.4 18.3 25.4 

직종1 단일 직종 31 20 19 31  30.7 19.8 18.8 30.7 

다수 직종 27 26 10 16  34.2 32.9 12.7 20.3 

직종2 생산직 17 9 8 13  36.2 19.1 17.0 27.7 

사무직 24 24 11 26  28.2 28.2 12.9 30.6 

생산직 + 사무직 14 12 8 5  35.9 30.8 20.5 12.8 

주 : 무응답 제외. 공공부문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이 26개로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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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화 경로

❍ 신규 조직화의 경로(복수 응답)와 관련하여 노조 직접방문과 전화상담(42.1%), 지인소

개(18.9%)가 가장 비중이 높은 2대 요인으로 나타났음. 

 - 2대 요인 이외에 전략조직화(8.9%), 민주노총 노동상담전화(8.4%), 상급단체 변경

(7.4%),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문의(2.6%), 노조가입홍보물(2.2%), 인터넷 및 SNS 

검색(1.6%), 기타(1.6%) 순임. 

<표 10> 조직화 경로(단위 : 개, %)
주된 주직화 경로 조직화 경로(부차적 경로 포함)

응답조직 수 비중 응답조직 수 비중

민주노총 노동상담전화 16 8.7    16         8.4 

노조직접방문 및 전화상담 79 42.9 80        42.1 

인터넷 및 SNS검색 3 1.6      3         1.6 

지인소개 35 19.0 36        18.9 

노조가입홍보물 4 2.2  5         2.6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문의 5 2.7      5         2.6 

기타 11 6.0    11         5.8 

전략조직화 17 9.2    17         8.9 

조직전환(상급단체 변경) 14 7.6    14         7.4 

기타 - -  3         1.6 

주 : 무응답 제외. 

❍ 2대 조직화 경로 중에서 방문․상담 효과(민주노총 노동상담전화 포함하여 노조 직접방

문 및 전화상담)와 네트워크 효과(지인소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문의 포함)를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방문․상담 효과의 경우 공공부문(94.4%)과 지역본부(80.0%)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별․
지역(일반)노조(72.1%), 단일노조(73.3%), 조합원 300인 미만(75.2%), 정규직 조직

(76.1%)과 비정규직 조직(75.8%), 원청업체 노조(72.4%), 평균연령 40세 이상 사업

장(68.1%), 1-2차 산업(89.7%), 단일 직종(72.1%), 생산직(92.0%)에서 높게 나타났

음. 

 - 지인소개 등 네트워크 효과는 사무․서비스부문(40.8%), 기업별노조(50.0%), 복수노조

(43.8%), 조합원 300인 이상(54.8%),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합 조직(50.0%), 40세 미

만 사업장(38.5%), 3차 산업(35.8%), 다수 직종(40.4%), 생산직과 사무직 통합 조직

(4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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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특성별 조직화 경로(단위 : 개, %)
응답 조직(개) 비중(%)

방문/전화상담 지인/정당/단체 방문/전화상담 지인/정당/단체

전체 96 42 69.6 30.4 

조직 제조건설 30 9 76.9 23.1 

구분 공공부문 17 1 94.4   5.6 

사무서비스 45 31 59.2 40.8 

지역본부 4 1 80.0 20.0 

노조 기업별노조 8 8 50.0 50.0 

조직형태 산별/지역/일반노조 88 34 72.1 27.9 

복수 복수노조 18 14 56.3 43.8 

노조 단일노조 77 28 73.3 26.7 

조합원 300인 미만 76 25 75.2 24.8 

규모 300인 이상 14 17 45.2 54.8 

고용형태 정규직 조직 54 17 76.1 23.9 

비정규직 조직 25 8 75.8 24.2 

정규직+비정규직 17 17 50.0 50.0 

원하청 원청 42 16 72.4 27.6 

관계 하청 25 11 69.4 30.6 

원하청관계없음 27 13 67.5 32.5 

평균연령 40세 미만 사업장 24 15 61.5 38.5 

40세 이상 사업장 32 15 68.1 31.9 

산업1 1-2차 산업 26 3 89.7 10.3 

3차 산업 70 39 64.2 35.8 

직종1 단일 직종 49 19 72.1 27.9 

다수 직종 31 21 59.6 40.4 

직종2 생산직 23 2 92.0   8.0 

사무직 35 23 60.3 39.7 

생산직 + 사무직 18 12 60.0 40.0 

주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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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체교섭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

은 63.2%이며, 제조건설이 72.5%인 반면, 사무서비스분야가 55.1%로 낮은 편임. 

 - 노조 조직형태별로 구분할 때, 산별․지역(일반)노조 소속 사업장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

률이 66.2%인 반면, 기업별노조가 37.5%로 낮은 편임.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46.2%)보다 단일

노조 사업장(67.0%)의 단체협약 체결률이 높음. 

 - 노조 설립(가입)연도별로 구분할 때, 2017년 설립(가입)한 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률

이 74.2%, 2018년 설립(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56.4%로 나타났음. 

 - 고용형태별로 구분할 때, 정규직이 조직한 사업장의 경우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68.2%로 비정규직 조직 (61.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합 조직(55.9%)보다 높게 

나타났음. 

 - 소속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원청 사업장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

이 66.0%로 하청업체(60.7%)나 원하청 관계와 무관한 독립법인 소속 사업장(61.1%)

보다 높은 편임. 

 - 조합원 평균 연령별로 구분할 때, 40세 미만 사업장(65.9%)이 40세 이상 사업장

(54.7%)보다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높은데, 40세 미만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대규

모라는 점에서 규모 효과인 것으로 보임.

 - 산업별로 1-2차 산업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77.5%로 3차 산업(5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종별로 구분할 때, 단일직종으로 조직화된 경우 최초 단체협약 체결률이 65.3%로 

다수 직종으로 조직화된 경우(61.0%)보다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 생산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최초단체협약 체결률이 75.0%로 사무직(63.3%), 생산

직과 사무직 통합 조직(48.0%)보다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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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최초 단체협약 체결 여부(단위 : 개, %)
응답 조직 수(개) 비중(%)

체결 미체결 체결 미체결

전체 98 57 63.2 36.8

조직 제조건설 37 14 72.5 27.5

구분 공공부문 15 7 68.2 31.8

사무서비스 43 35 55.1 44.9

지역본부 3 1 75.0 25.0

노조 기업별노조 6 10 37.5 62.5

조직형태 산별/지역/일반노조 92 47 66.2 33.8 

복수 복수노조 18 21 46.2 53.8

노조 단일노조 73 36 67.0 33.0

조합원 300인 미만 73 44 62.4 37.6

규모 300인 이상 22 10 68.8 31.3

설립연도 2016년 이전5) 3 1 75.0 24.0

(가입연도) 2017년 46 16 74.2 25.8

2018년 44 34 56.4 43.6

2019년 4 6 40.0 60.0

고용형태 정규직 조직 45 21 68.2 31.8

비정규직 조직 34 21 61.8 38.2

정규직+비정규직 19 15 55.9 44.1

원하청 원청 35 18 66.0 34.0

관계 하청 37 24 60.7 39.3

원하청관계없음 22 14 61.1 38.9

평균연령 40세 미만 사업장 29 15 65.9 34.1

40세 이상 사업장 35 29 54.7 45.3

산업1 1-2차 산업 28 8 77.8 22.2

3차 산업 70 49 58.8 41.2

직종1 단일 직종 47 25 65.3 34.7

다수 직종 36 23 61.0 39.0

직종2 생산직 30 10 75.0 25.0

사무직 38 22 63.3 36.7

생산직 + 사무직 12 13 48.0 52.0

주 : 무응답 제외. 

5) 2017년 이후 상급단체 변경 또는 휴면노조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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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말 현재, 단체교섭 준비 중인 사업장이 24.0%, 단체교섭 중인 사업장이 

34.9%, 조정기간 4.1%, 쟁의행위 중 4.8%, 단체협약 체결 사업장이 18.9%로 나타났

음. 

<표 13> 신규 조직의 2019년 4월 말 단체교섭 현황(단위 : 개, %) 
단체교섭 

준비 중
단체교섭 조정기간 쟁의행위 중 단체협약 체결

사업장 수 35 51 6 7 47

비중 24.0 34.9 4.1 4.8 18.9

주 : 무응답 제외. 

바. 파업 여부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업에 돌

입하였다는 사업장(5.6%)보다 파업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94.4%)가 더 높게 나타났

음. 

 - 가맹조직별로 구분할 때, 제조건설 분야의 파업 돌입률이 8.6%로 나머지 산업보다 상

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노조 조직형태별로 볼 때, 산별․지역(일반)노조(4.4%)보다 기업별노조(20.0%)의 파업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파업권을 제약받는 복수노조(4.2%)보다 단일노조(7.0%)에서 파업발생률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됐음.

 - 조합원 규모별로 볼 때, 300인 미만 조직화된 사업장(3.5%)보다 300인 이상 사업장

(12.5%)의 파업발생률이 높은 편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9.8%)과 정규직 조직(8.6%)이 비정규직만

으로 조직화된 사례(3.5%)보다 파업발생률이 높은 편임.

 - 조합원 평균연령이 40세 이상인 사업장(4.1%)과 3차 산업(15.1%)의 파업발생률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종별로 볼 때, 단일 직종(3.1%)보다 다수 직종(6.7%)으로 조직화된 사업장에서 파

업 발생률이 높고, 생산직과 사무직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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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파업 여부(단위 : 개, %)
응답 조직 수(개) 비중(%)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4 235 5.6 94.4

조직 제조건설 6 64 8.6 91.4

구분 공공부문 0 75 0.0 100.0

사무서비스 6 93 6.1 93.9

지역본부 2 3 40.0 60.0

노조 기업별노조 4 16 20.0 80.0

조직형태 산별/지역/일반노조 10 219   4.4 95.6 

복수 복수노조 3 68 4.2 95.8

노조 단일노조 11 147 7.0 93.0

조합원 300인 미만 7 193 3.5 96.5

규모 300인 이상 5 35 12.5 87.5

고용형태 정규직 조직 7 74 8.6 91.4

비정규직 조직 3 82 3.5 96.5

정규직+비정규직 4 37 9.8 90.2

원하청 원청 6 97 5.8 94.2

관계 하청 5 83 5.7 94.3

원하청관계없음 3 44 6.4 93.6

평균연령 40세 미만 사업장 0 4 0.0 100.0

40세 이상 사업장 2 47 4.1 95.9

산업1 1-2차 산업 9 65 12.2 87.8

3차 산업 8 45 15.1 84.9

직종1 단일 직종 6 190 3.1 96.9

다수 직종 6 83 6.7 93.3

직종2 생산직 8 69 10.4 89.6

사무직 6 50 10.7 89.3

생산직 + 사무직 4 67 5.6 94.4

주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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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조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조합원 수는 

1,014,845명으로 2017년 1월 796,874명보다 217,971명(27.4%) 증가하였음.

 - 조합원 수 기준으로 볼 때, 2019년 4월 현재, 공공운수노조가 220,626명으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으며, 2017년 1월 이후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도 50,404명

(29.6%) 늘어난 공공운수노조임. 민주일반연맹(22,512명), 공무원노조(9,648명)까지 포

함하면, 공공부문이 최소한 82,564명으로 전체 신규 조합원 수(217,971명) 대비 37.9%에 

이름. 그 이외의 산별 조직에 가입한 공공부문 조합원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연구보고서에서 ‘촛불 투쟁’ 이전에 결성한 노조를 제외한 뒤, 민주노총 순증 인원

을 154,926명으로 추정하며, 기존 노조가 조직한 76,500명(49.4%)과 신규 노조(지부, 

지회, 분회)가 결성한 78,426명(50.6%)으로 구성됨. 

❍ 민주노총이 가맹·산하조직에 2019년 3월에 조사표를 발송하여 수거한 신규 조직현황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이 밝힌 전체 신규 조직 수 765개 중에서 조사에 응한 조직

이 249개로 조직 수 기준 수거율이 32.5%임. 신규 조직에 속한 조합원 수를 78,426

명으로 추정할 때, 설문조사에 응한 신규 조직 조합원 수는 46,363명으로 조사되어 

수거율이 59.1%임.

 - 이번 조사 결과, 249개 사업장에서 46,363명이 조직화되어 평균 조합원 수는 186명

이며, 노조 조직형태는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41,192명(88.8%), 기업별 노조

가 3,337명(7.2%), 지역(일반)노조의 지부/지회/분회가 1,834명(4.0%)을 차지함. 

  ․ 평균 조합원 수가 제조․건설업은 237명이며, 공공부문이 93명, 사무서비스가 214명, 

지역본부가 324명임. 

  ․ 조합원 수 규모로 볼 때, 300인 미만을 조직한 사업장의 조합원이 15,856명(34.2%), 

300인 이상 조직된 사업장 조합원이 30,504명(65.8%)임. 

  ․ 복수노조 상황에 놓인 조합원이 18,067명(42.3%), 단일노조 소속 조합원이 24,671명

(57.7%)임. 

  ․ 조합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15,862명(37.3%), 비정규

직 노조 조합원이 14,838명(34.9%),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조직에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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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이 11,786명(27.7%)임. 

  ․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243명(38.1%)이며,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17,413명

(38.5%)으로 비슷함. 

  ․ 조합원 평균 연령이 40세 미만인 조직 소속이 18,490명(60.2%), 40세 이상 조직 소

속이 12,203명(39.8%)임. 40대 미만 사업장의 평균 조합원 수가 377명인 데 비해, 

40대 이상 사업장은 165명으로 중장년 사업장에서 소규모 조직화가 더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음. 

  ․ 단일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20,542명(53.5%), 다수 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이 17,875명(46.5%)임. 

 - 노조를 결성한 이유를 물은 결과, 2017년 1월 이후 신규 사업장 조직화의 동기는 임

금(22.2%), 고용불안(19.0%), 직장내 괴롭힘․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15.9%), 

정규직 전환(10.3%), 주52시간 상한제에 따른 불이익 등 노동시간 문제(6.3%) 순으

로 나타났음. 

 - 신규 조직화의 경로와 관련하여 노조직접방문과 전화상담(42.1%), 지인소개(18.9%)가 

가장 비중이 높은 2대 요인으로 나타났음.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

은 63.2%이며, 제조건설이 72.5%이고 사무전문서비스분야가 55.1%로 낮은 편임. 

  ․ 노조 조직형태별로 구분할 때, 산별․지역(일반)노조 소속 사업장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

률이 66.2%인 반면, 기업별노조가 37.5%로 낮은 편임.

  ․ 복수노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46.2%)보다 단일노조 사업장

(67.0%)의 단체협약 체결률이 높음. 

 - 2017년 1월 이후 조직화된 사업장 중에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업에 돌

입하였다는 사업장(5.6%)보다 파업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94.4%)가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